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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7월 24(금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매체는 7월 23일(목) 15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미래성장동력 나갈 길, 특허에서 찾다.
- 미래부‧특허청, 미래성장동력 분야 특허분석 결과 발표 -

◇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 핵심기술에 대한 한·미·일·EU 특허 10만건 분석

◇ 미래성장동력의 기술경쟁력은 높으나,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중간 수준

- 5G이동통신,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 7개 분야 기술경쟁력 유망

- 한국은 착용형 스마트기기, 실감형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우수

□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, 이하 ‘미래부’)와 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7월

23일(목), 손욱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* 위원장 주재로 열린 ‘제5회

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’에서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에 대한 특허

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.

* 범부처 미래성장동력 발굴·육성을 관장하는 총괄 조정·심의기구로 10개 부처

(실장급), 산·학·연 분야 민간전문가 10인(위원장 포함) 등 총 20명으로 구성

◦ 이번 특허분석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그

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, 최근 12년 동안 한국 미국·일본·유럽

등 4개국에 출원된 특허 약 10만건을 선별 분석한 결과로서,

◦ 분야별 핵심기술 및 분석지표를 선정*하고, 특허관점에서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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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기술경쟁력(중요도), 한국의 경쟁력 등을 분석하였다.

* (한국의 기술경쟁력) 한국의 특허점유율, 특허 피인용도, 주요국 특허확보율

(분야별 기술경쟁력) 최근 4년 특허점유율, 해외출원 규모, 기술장벽도

【 한국의 기술경쟁력 분석결과 】

□ (특허점유율) 한국은 특허출원 규모면에서 미국(29.8%), 일본(28.8%)에

이어 세계 3위(22.4%)로서, 양적 규모면에서는 선진국에 뒤지지

않는 수준이다.

◦ 특히 ‘지능형 사물인터넷’ 분야는 한국이 출원점유율 1위를 기록

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(특허 피인용도) 그러나,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의 인용

횟수는 평균 5.2회로, 미국(11.3회)의 절반수준(46%)에 불과하여 파급력

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□ (주요국 특허확보율) 주요국(미국 일본 유럽 중국)에서 특허를 확보한

비율도 10.6%에 불과하여 미국(35.9%), 일본(31.4%)에 크게 못 미치는

수준으로, 해외시장 확보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(종합분석) ‘착용형 스마트기기’, ‘실감형 콘텐츠’ 등 2개 분야의

한국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반면,

◦ ‘맞춤형 웰니스케어’, ‘융복합 소재’ 등 2개 분야는 한국의 절대

출원규모가 작고 주요국 특허 확보도 미흡하여 한국의 경쟁력이

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.

【 기술분야별 경쟁력(중요도) 분석결과 】

□ (특허점유율)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 전체적으로 볼 때, 분석기간

(‘02~’13) 중 최근 4년 출원점유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,

세계 각국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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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최근 4년간 출원점유율 : 전체 산업분야 35.6% 〈 미래성장동력 47%

◦ 특히 ‘지능형 사물인터넷(73.8%)’, ‘5G이동통신(67.0%)’의 기술개발이

최근 급속도로 진행 중인 반면, ‘지능형 반도체(34.5%)’, ‘융복합

소재(34.5%)’는 성장세가 주춤하였다.

□ (해외출원)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의 평균 해외출원 국가 수는

3.61개국으로, 전 산업 평균 보다 해외시장 확보에 다소 적극적으

로 나서고 있다.

* 해외출원 국가 수 : 전체 산업분야 3.21개국 〈 미래성장동력 3.61개국

◦ ‘융복합 소재(7.55개국)’, ‘5G 이동통신(4.61개국)’ 분야의 해외출원이

가장 높은 반면, ‘지능형 로봇’, ‘빅데이터’ 등은 평균 3개국 이하로

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(기술장벽도) 특정 출원인에게 특허가 얼마나 집중되는지 나타내는

기술장벽도는 13대 분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, 소수의 글로벌

기업이 주도하는 ‘심해저 극한환경 해양플랜트’ 분야는 기술장벽도가

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.

【 주요 출원인 동향 】

□ (5G이동통신·사물인터넷) 한국의 삼성전자·엘지전자·전자통신연구원

(ETRI)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으나,

◦ 미국의 퀄컴은 미국내 출원 뿐만 아니라 한국 내 특허출원(퀄컴 

5G분야 출원 중 25%)도 많아, 한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예상되며,

◦ 중국도 최근(‘10~’13) 화웨이, ZTE(중흥통신)의 출원활동이 활발하여

처음으로 출원 순위 TOP 10에 진입하였다.

□ (착용형 스마트기기) 삼성전자, 삼성 SDI, 엘지화학, 삼성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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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으로 한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특허활동 중이며,

◦ 최근(‘10~’13) 미국 스타트업(ALIPHCOM, OSTERHOUT, BODY MEDIA)의

스마트 밴드·글라스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□ (심해저 해양플랜트)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, 현대중공업이

출원 1~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, 90% 이상이 국내출원에 집중된 반면,

◦ 엑손모빌, Chevron 등 타국 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

하고 있다.

□ (스마트자동차) 도요타·덴소·혼다(日), 현대자동차(韓) 순으로 출원

1~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,

◦ 일본 기업은 미국 내 출원비중(약 30%)도 높은 반면, 한국은 자국

특허출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.

【 분석 의의 및 향후계획 】

□ 이번 특허분석은 미래의 먹거리가 될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특허

데이터 기반으로 종합 분석한 최초 시도로, 기술 측면의 강점과

한국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, 국가 R&D 정책의 방향성을

가늠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.

□ 특허청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특허는 고급 기술 정보이면서

시장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권리 정보로서 이를 심층 분석하면

기술 시장 관점의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다”면서,

◦ “특허청은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을 비롯하여 국가 R&D에 특허

분석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겠다”고

밝혔다.

□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, 정부는 ‘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’

보완, 관련분야 R&D사업 세부과제 조정, R&D기획 및 예산배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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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,

◦ 앞으로 미래부와 특허청은 특허분석을 더욱 고도화하고, 내년부터는

19대 미래성장동력 전체로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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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*음영 표시는 이번 특허분석 대상 분야에서 제외

□ 주력산업

□ 미래신산업

□ 공공복지산업

□ 기반산업

①5G 이동통신 ▪4G 대비 1천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·서비스

②스마트자동차 ▪자동차와 운전자, 주변 환경 및 교통인프라 등을 유기적으로
연결하여 자율·군집주행 등 다양한 이동서비스 제공

③심해저해양플랜트
▪수심 500m 이상인 심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또는 가스를
채굴, 분리, 이송, 전처리 및 저장․하역하는 해상․해저 플랜트

④수직이착륙무인기 ▪고도 자율비행, 통합모듈형 항전장비(임베디드SW 포함)를
탑재한 틸트로터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

⑤지능형로봇
▪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
동작하는 기계

⑥착용형스마트기기
▪신체에 착용한 상태로 컴퓨팅행위가 가능한 기기 및
어플리케이션

⑦실감형콘텐츠
▪가상현실, 홀로그램, 4D 기술 등을 적용, 몰입감과 현장감을
극대한 차세대 콘텐츠

⑧스마트바이오
생산시스템

▪복잡하고 비용이 높은 바이오제품의 생산공정을 BT-IT-NT 융합을
통하여 효율화하는 시스템

⑨가상훈련시스템 ▪고위험 고비용이 요구되는 현장 훈련 대신, 실제와 유사한 가상
환경에서 안전하고 체험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

맞춤형
웰니스 케어

▪IT/BT를 융합하여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개인 맞춤형으로
관리하는 서비스

재난안전관리
스마트 시스템

▪공공·민간 영역에서 실시간으로 재난 안전 관련 예측·감지·대응이
가능하도록정보통신기술, 로봇기술, 항공우주기술등을융합한시스템

신재생에너지
하이브리드시스템

▪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둘 이상의 발전시스템과 에너지저장
시스템을 결합한 전력공급·관리 시스템

직류송배전 ▪발전원에서 발생한 전기를 기존의 교류 전력 계통 대신, 직류
전력계통을 활용하는 송전 원천기술 및 배전 시스템

초임계CO2발전
▪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기존 전력생산 기술에
비해 획기적인 발전 효율 향상과 소형화 가능

지능형반도체 ▪스마트 자동차, IoT,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IT융합 제품의
지능형서비스 구현을 위한 SW·SoC 융합기술

융복합소재 ▪새로운 물리·화학적 결합을 통해 초경량, 고성능, 다기능성을
극대화한 소재

지능형사물인터넷 ▪사람, 사물, 공간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·
수집·공유·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 환경

빅데이터 ▪스마트폰 SNS 사물인터넷에 따라 폭증하는 대량의 데이터의 분석
활용을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혁신을주도하는플랫폼

첨단소재가공시스템 ▪항공/우주·자동차 산업의 핵심부품에 사용되는 첨단소재를
가공하기 위한 핵심기술 및 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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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별 특허분석 결과

○ 특허관점의 기술분야별 경쟁력 종합

미래성장동력 분야
특허출원 추이(건,%) 해외출원

규모
기술
장벽도

종합
최근12년 최근4년 4년점유율

스마트 자동차 9,458 3,481 36.8 2.97 0.031 ●

5G 이동통신 14,166 9,496 67.0 4.61 0.052 ●

심해저 극한 환경 해양플랜트 3,598 1,927 53.6 4.36 0.115 ●

지능형 로봇 8,405 3,479 41.4 2.61 0.037 ●

착용형 스마트기기 5,477 2,424 44.3 3.53 0.026 ●

실감형 콘텐츠 13,487 6,297 46.7 3.93 0.031 ●

맞춤형 웰니스케어 3,363 1,258 37.4 2.72 0.002 ●

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3,710 1,526 41.1 2.39 0.011 ●

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4,129 1,620 39.2 3.34 0.012 ●

지능형 반도체 8,213 2,831 34.5 2.98 0.031 ●

융복합 소재 12,623 4,355 34.5 7.55 0.089 ●

지능형 사물인터넷 7,579 5,594 73.8 3.34 0.019 ●

빅데이터 2,499 1,174 47.0 2.62 0.073 ●

전체(평균) 96,707 45,462 47.0 3.61 0.041

○ 특허관점의 분야별 한국의 경쟁력 종합

미래성장동력 분야
특허점유 수준(%) 특허피인용수준(%) 주요국특허확보수준(%)

종합
선도국 한국* 선도국 한국* 선도국 한국*

스마트 자동차 일본(37.5) 52.8(19.8) 미국(14.5) 31.0(4.5) 미국(47.6) 10.3(4.9) ●

5G 이동통신 미국(35.0) 68.9(24.1) 미국(11.5) 54.8(6.3) 미국(41.6) 32.9(13.7) ●

심해저극한환경해양플랜트 미국(34.1) 85.6(29.2) 아일랜드(11.3) 7.8(0.9) 미국(36.8) 26.1(9.6) ●

지능형 로봇 일본(58.6) 41.8(24.5) 미국(12.4) 32.3(4.0) 일본(64.3) 12.3(7.9) ●

착용형 스마트기기 미국(28.3) 80.2(22.7) 미국(17.2) 40.1(6.6) 미국(34.9) 34.6(12.7) ●

실감형 콘텐츠 미국(38.9) 76.3(29.7) 미국(11.5) 56.5(6.5) 미국(40.5) 35.8(14.5) ●

맞춤형 웰니스케어 미국(54.1) 17.6(9.5) 미국(9.7) 57.7(5.6) 미국(55.5) 4.3(2.4) ●

재난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 미국(38.3) 78.1(29.9) 미국(12.4) 30.6(3.8) 미국(51.8) 11.8(6.1) ●

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 일본(25.9) 90.7(23.5) 미국(8.9) 12.4(1.1) 미국(25.3) 34.0(8.6) ●

지능형 반도체 일본(40.3) 50.1(20.2) 캐나다(16.2) 34.6(5.6) 일본(41.6) 34.1(14.2) ●

융복합 소재 일본(57.0) 18.2(10.4) 미국(9.0) 33.3(3.0) 일본(56.5) 10.6(6.0) ●

지능형 사물인터넷 한국(32.0) 100.0(32.0) 캐나다(20.3) 17.7(3.6) 미국(38.3) 32.4(12.4) ●

빅데이터 미국(58.9) 16.0(9.4) 미국(10.4) 76.1(7.9) 미국(51.0) 4.5(2.3) ●

전 체
미국

(29.8%)
75.2%

(22.4%)
미국

(11.3회)
46.0%
(5.2회)

미국
(35.9%)

29.5%
(10.6%)

※ 종합결과는 신호등 체계로 표시 (상) ● (중) ● (하) 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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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스마트자동차

◦ (개요) 아직 시장을 선도하는 키플레이어가 특정되지 않은 가운데

가장 큰 시장인 미국*에서 일본기업들을 비롯하여 국내 자동차

업체 등이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히 경쟁 중이다

* 미국특허(9,458건 중 4,249건, 약 45% 점유), TOP 10 출원인 점유율 22.86%

◦ (주요 출원인) 스마트자동차 분야는 일본 기업(토요다, 덴소, 혼다 등)

중심으로 특허출원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며, 한국의

특허출원(1,876건)은 일본(3,547건)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.

* 구간별 출원 추이 : (02～05) 2,788건 → (06～09) 3,189건 → (10～13) 3,481건

◦ (한국 수준) 우리나라는 스마트자동차 기술 중에서 ‘차세대 IVN

기반 통합 DCU’ 및 ‘동적 전자지도 플랫폼’ 기술에서 특허출원과

주요국 특허 확보 비율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.

* 한국의 출원점유율 1위(각각 45%, 50%), 주요국 특허확보 1위(각각 33%, 75%)

 5G이동통신

◦ (개요) 5G이동통신 분야는 최근에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대표

적인 분야이며, 한국은 특허점유율과 인용횟수에서 각각 선도국인

미국의 68.9%, 54.8%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.

* 구간별 출원 추이 : (02～05) 1,034건 → (06～09) 3,636건 → (10～13) 9,496건

◦ (주요 출원인) 특허출원 규모는 퀄컴이 1위이며 삼성전자, LG전자

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이 2~4위로 강세를 보이고 최근에는

중국의 화웨이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.

◦ (세부기술) ‘5G 소형셀 기술’은 선두 기업인 퀄컴사에서도 강조

하는 핵심기술로 하위 세부기술인 ‘무선 백홀 기술*’, ‘Ultra-Dense

Network(UDN) 무선 전송 기술’, ‘Advanced SON 기술’ 등은 퀄컴

등 미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출원활동이 적었다.

* 기술장벽도(HHI) 0.133, 주요 출원인 : 퀄컴社(31.2% 점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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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3 심해저 극한 환경 해양플랜트

◦ (개요) 기술장벽도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에서 가장 높으며, 이는

기술개발이 소수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

◦ (한국 수준) 특허의 양적 규모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은 대표적인

분야로서, 출원규모는 선도국인 미국의 86%이지만 인용횟수는

선도국의 7.8% 수준으로 미흡하다.

* 인용횟수 : 한국의 조선 Big3 0.86회, 엑손모빌 7.29회(1위), 셰브런 5.69회(2위)

◦ (세부기술) 그간 한국은 ‘부유체 및 복합계류 기술’ 등에서 출원

활동이 집중*되었으나, 향후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플랜트 고부가

가치화를 위해 ‘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통합 설계 기술’ 및 ‘극지용

해양플랜트 빙성능 엔지니어링 기술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이

필요하다.

* 해당 세부기술에서 한국의 출원점유율 1위(65%), 주요국 특허 확보 1위(26%)

□4 지능형로봇

◦ (개요) 로봇 강국인 일본(SeiKo Epson, Sony, Honda, Yaskawa 등)이

특허출원을 선도하고 있으며, 출원규모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.

* 구간별 출원 추이 : (02～05) 2,076건 → (06～09) 2,850건 → (10～13) 3,479건

◦ (한국 수준) 로봇 관련 특허 수준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부분

뒤처지고 있으나, ‘로봇 지능 체계’ 기술은 특허의 양적․질적 수준이

모두 한국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* 한국의 특허점유율 1위(67.1%), 인용횟수 1위(3.3회)

◦ (세부기술) ‘로봇과 인간의 협업’, ‘로봇간 협업’ 등 로봇과 인간이

공존하는 환경에서 작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

하는 로봇 시스템 설계 기술의 경우 일본의 선두 기업인 YASKAWA,

FANUC 등과 출원규모 면에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.

* 일본은 833건을 출원하였으나, 한국은 176건으로 일본의 21% 수준



- 10 -

□5 착용형 스마트기기

◦ (한국 수준) 최근 특허출원의 증가세가 커지고 있는 분야로서 한국은

출원규모가 미국의 80.2%에 이르고 인용횟수와 주요국 특허확보

역시 미국의 40.1%와 34.6% 수준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다.

* 구간별 출원 추이 : (02～05) 1,447건 → (06～09) 1,606건 → (10～13) 2,424건

◦ (세부기술) ‘처리 기술’(반도체 소자 및 설계, 초경량 지능형 SW 등)은

최근 출원이 집중*되며, 삼성전자, 삼성전기, 인터플렉스 등 국내

기업이 기술개발을 주도**하고 있다.

* 분야내 최근 4년 출원점유율 1위(25.5%) ** 한국의 출원점유율 1위(32.8%)

◦ (주요 출원인) 삼성전자가 분야 전체 출원 1위이나, 미국의 스타

트업 기업(AliphCom, BodyMedia 등)이 급성장하는 추세로서 향후

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.

□6 실감형 콘텐츠

◦ (한국 수준) 미래성장동력 중에서 5G이동통신과 더불어 특허출원

규모가 가장 많은 분야로서 우리나라는 출원규모가 미국의 76.3%에

이르고 인용횟수와 주요국 특허확보 역시 미국의 56.5%와 35.8%

수준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다.

* 구간별 출원 추이 : (02～05) 2,851건 → (06～09) 4,339건 → (10～13) 6,297건

◦ (세부기술) ‘무안경 3D 영상 기술’, ‘3차원 영상 정보 추출 기술’,

‘모바일 홀로그램 단말/저작 기술’*을 비롯한 ‘실감형 영상 콘텐츠

기술’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* 한국특허의 피인용도 1위(9.5회), 한국의 주요국 특허확보율 21.9%

◦ (주요 출원인) 삼성전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가 다출원 1, 2위

이고 미국의 Microsoft, IBM이 각각 3, 5위로서 우리나라와 미국이

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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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7 맞춤형 웰니스케어

◦ (개요) 특허출원이 많지 않은 분야로, 해외출원 규모(2.72개국)도

13대 미래성장동력 중에서 최하 수준으로 아직까지 기술발전의

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* 구간별 출원 추이 : (02～05) 917건 → (06～09) 1,188건 → (10～13) 1,258건

◦ (한국 수준) 우리나라는 출원규모, 인용횟수 및 주요시장 확보

정도가 선도국인 미국 대비 17.6%, 57.7%, 4.3% 수준으로 후발

그룹의 위치이다.

◦ (세부기술) 대부분의 기술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낮게 나타나나,

‘라이프로그 데이터 저장을 위한 정보 모델’ 기술은 한국이 특허

출원 규모, 피인용도 및 주요국 특허확보 등에서 경쟁력이 있는

것으로 나타났다.

* 선도국 대비 출원점유율(31%), 피인용도(46%), 주요국 특허확보(21%)

◦ (주요 출원인) 도시바(일본), GE(미국), 지멘스(독일)가 다출원 1~3위로,

한국의 삼성전자는 9위로 조사되었다.

□8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

◦ (개요) 전체적인 출원 규모는 많지 않고, 해외출원도 평균 2.4개

국으로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.

* 구간별 출원 추이 : (02～05) 892건 → (06～09) 1,275건 → (10～13) 1,526건

◦ (세부기술) ‘스마트 빅보드’, ‘시뮬레이션 빅보드’*, ‘시큐리티 빅보드’*

등 3개 세부기술을 포함하는 ‘스마트 재난상황관리 시스템’*이 특허

관점에서 비교적 높은 기술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.

* 2개 세부기술이 최근 4년 출원점유율 1위(20.3%), 2위(18.8%)를 차지

◦ (주요 출원인) 한편, ‘ICT 기반 재난현장 무선통신망 확보 및 긴급

지원 기술’은 한국의 특허활동이 활발*하며, 삼성전자(1위 23건),

엘지전자(3위 16건), SK텔레콤(4위 14건)이 국내 주요 출원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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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한국의 출원점유율 39%, 주요국 특허확보율 13%

□9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

◦ (한국 수준) 전체적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분야이며, 우리

나라는 출원규모에서 선도국인 일본의 90.7%이나, 인용횟수는

미국의 12.4%로서 질적 수준이 미흡한 분야이다.

* 구간별 출원 추이 : (02～05) 1,052건 → (06～09) 1,457건 → (10～13) 1,620건

◦ (세부기술) ‘열전소자 하이브리드 발전’ 기술은 특허점유율(36%)과

주요국 특허확보(36.3%)를 모두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반면, ‘다기능

고효율 건물 외피시스템’ 기술은 한국의 특허점유율(9.1%)이 분야

내에서 가장 낮았다.

◦ (주요 출원인) Toyota(일본), Nissan(일본)이 각각 1, 2위이며, 한국은

현대자동차와 LG화학이 각각 3, 4위를 기록하고 있다.

□10 지능형반도체

◦ (개요) 미래성장동력 중에서 특허출원이 정체되어 있는 대표적인

분야로서 일본이 출원규모와 주요국 특허확보 등에서 선도국의

위치를 차지하고 있다.

* 구간별 출원 추이 : (02～05) 2,526건 → (06～09) 2,856건 → (10～13) 2,831건

◦ (세부기술) ‘반도체 SoC IP 기술’과 ‘신뢰성 보장 SW-SoC 기술’이

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
* 출원점유율 피인용도는 선도국의 90%, 70% 이상이고, 해외출원은 한국이 선도

◦ (주요 출원인) 2000년대 초반까지 삼성전자의 특허출원이 활발하

였으나, 2000년대 중반부터 Toshiba(일본)가 1위이며, 최근, 아이폰을

비롯하여 IT기기 분야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Apple의 특허출원이

증가하고 있다.

* Apple社 출원추이: (02～05) 2건 → (06～09) 16건 → (10～13) 33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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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11 융복합소재

◦ (개요) 특허출원의 증가율이 전체 구간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

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는 출원규모가 선도국 일본의 18.2%, 주요국

특허확보는 일본의 10.6%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.

* 구간별 출원 추이 : (02～05) 3,947건 → (06～09) 4,321건 → (10～13) 4,355건

◦ (세부기술) 전체적으로 한국의 출원점유율, 피인용도, 주요국 특허

확보가 모두 낮은 수준이나, ‘나노탄소 분산 탄소섬유복합소재 제조

기술’은 상대적으로 출원점유율과 피인용도 지표가 우수*하였다.

* 한국의 특허출원점유율(43.5%) 1위, 피인용도(15.5)는 선도국(미국)의 90% 이상 수준

◦ (주요 출원인) 일본기업이 상위 10위안에 8개가 분포하고 있는

반면 국내 기업은 한곳도 없을 정도로 한국의 활동이 부족한 분야

* 우리나라 출원 추이 : (02～05) 100건 → (06～09) 255건 → (10～13) 467건

□12 지능형 사물인터넷

◦ (한국 수준) 최근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분야로서 우리나라가

전체 점유율은 1위(32%)로, 한국전자통신연구원(ETRI), LG전자, 삼

성전자가 최다 출원 1~3위를 차지할 정도로 선도하고 있다.

* 구간별 출원 추이 : (02～05) 404건 → (06～09) 1,581건 → (10～13) 5,594건

◦ (세부기술) ‘하드웨어기반 보안 기술’, ‘다중디바이스 액세스 네트

워크 기술’ 등은 주요국 특허확보율이 20%를 상회*하는 등 분야

내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.

* 선도국(미국) 대비 각각 71.2%, 47.1% 수준

◦ (주요 출원인) 미국 특허관리전문업체(인터디지털), 중국 기업(화웨이,

ZTE)의 적극적인 특허활동을 하고 있어, 향후 분쟁 및 시장 구도

변화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.

* 인터디지털(206건, 7위), 화웨이(156건, 8위), ZTE(139건, 9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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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13 빅데이터

◦ (개요) 전체 특허건수는 적지만 최근 출원 증가율이 높은 산업분야

이며, IBM, MS, ORACLE 등 미국기업이 특허출원을 선도하고 있다.

* 구간별 출원 추이 : (02～05) 566건 → (06～09) 759건 → (10～13) 1,174건

◦ (한국 수준) 출원 규모가 미국의 16% 정도로 추격그룹에 해당되

지만, ‘고성능 빅데이터 저장 관리’ 및 ‘배치 처리’ 기술에서 한국

특허에 대한 인용횟수가 가장 높아 일부 분야에서는 강점을 보유

하고 있다.

* 한국의 인용횟수 : 고성능 빅데이터 저장 관리(9.8회), 배치 처리(23회)

◦ (주요 출원인) 한국(한국전자통신연구원, 삼성전자)
*이 상위 10위권

내에 있지만, 선도국인 미국(IBM, MS 등)
**이 양적/질적으로 강한

특허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* ETRI(37건, 7위), 삼성전자(33건, 9위) ** IBM(452건, 1위), MS(252건, 2위)


